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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봇
서비스 로봇 업체도 주목
[출처]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
서비스 로봇 시장: AI와 자율주행으로 확장 중

최근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첨단 로봇 기술은 산업용 로봇 시장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비용 절감 및 안전성 강화 등의 실질적 필요와 경제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다르게 서비스

용 로봇은 높은 비용과 실질적 대체성의 부족으로 첨단 기술 적용이 더디게 진행됐다. 또한 로봇 청소기
로 대표되는 가사용 로봇 시장이 서비스용 로봇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산업용 로봇 대비 첨단 기술 적용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생성형 AI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제품군의 사용성 증가와

신규 제품군의 출현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Citi Global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
장은 AI 기술 도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상업용 청소 로봇

및 창문 청소 등의 특수용도 영역으로의 확대 뿐 아니라 IoT 기반 다양한 신규 서비스용 로봇 제품군 출
시도 본격화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사업 본격화가 이끄는 턴어라운드

동사의 24년 실적은 매출액 297억원(YoY -6%), 영업이익 -21억원(적자전환)으로 부진했다.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봇 청소기 시장의 경쟁 심화 및 R&D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원인으로 작

용했다. 이에 동사는 시장 트렌드에 맞춘 올인원 로봇청소기 출시에 이어 창문 및 침구 로봇 청소기 출시
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다. 특히 침구 로봇청소기는 24년 10월 출시 이후 판매량이 빠르

게 증가 중으로, 1Q25 기준 매출 비중 15.4%를 차지했다. 
동사 성장의 핵심은 AI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부문이다. 동사는 SK 계열사의 웰니스 로봇에 탑재되는 AI

자율주행부 개발을 진행 중이다. 로봇 청소기 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센싱 및 제어기술,
SLAM, 사물 인식 AI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4년 공동 개발에 착수한 이후 1Q25 개발 용역 계

약 체결 및 올해 하반기 양산 본격화를 전망한다. SK 네트웍스의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는 자율주행
을 통한 공기 청정 및 바이탈 사인 체크, 대화형 서비스 등이 가능한 웰니스 로봇 ‘A1’을 7월 출시할 예정

이다. 이에 공정 공시를 통해 제시한 동사의 25년 매출액 전망치는 468억원(YoY 57%)이며, 높아진 R&D
비용에도 영업이익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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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5년 주기로 바닥이 왔다. Conviction BUY
[출처] 하나증권 윤재성 애널리스트
5년 마다 대바닥을 찍는 주가

S-Oil 주가는 지난 주 금요일(5/23일) 장중 50,000원으로, 2020년 3/23일 종가 48,500원 이후 5년 래 최
저가를 기록했다. 그 전 신저점은 2014년 11/5일 38,170원, 2010년 5/27일 49,150원이다. 평균 5년을 주

기로 주가가 대바닥을 찍었던 셈이다. 정유업종의 큰 사이클은 결국 유가와 이를 결정하는 경기의 함수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list.cmd?pid=3&c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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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해당 시점은 대부분 유가나 경기의 저점이었다. 유가 약세 시 정제설비 증설도 미뤄져 이후 회복기

에 정제마진이 동반 상승하며 Up-Cycle에 힘을 보탠다. 하나증권은 현 수준이 유가의 저점이라 판단한
다. 2027년 미국 원유 생산량 Peak Out 전망이 대두되고, WTI 60$ 이하에서 Capex와 생산량을 줄이겠

다는 북미 업체들이 늘고 있으며 미-중 관세 전쟁도 완화 국면을 통과 중이기 때문이다.
    

중장기 정제마진 강세와 수출 확대 예상
향후 WTI는 60~70$를 예상하며, OPEC+의 빠른 감산 완화와 캐나다 원유의 아시아 유입으로 OSP는 안

정화되며 원가 부담을 낮춰줄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정제설비 순증설은 2023~24년을 Peak로 크게 감
소(2025년 YoY -64%, 2027년 이후 전무)해 정제마진 강세를 견인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No.2 미국

(M/S 18%)은 정제설비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반면,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폐지로 내연기관의
생명은 2029년까지 연장되어 석유제품 재고가 25년 래 최저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결

국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 감소 요인이다. No.1 중국(M/S 19%) 또한 정제설비 증설 제한에 따라 최근 석
유제품 수출이 급격한 감소세다. 미국/중국의 수출 축소에 따른 반사 수혜는 글로벌 정제설비 규모 No.5

이자 Capa의 절반을 수출하는 한국 정유업체의 몫이다. 이미 정제마진은 10$에 근접해 연중 최대치까지
상승했고, 추가 강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사적 최저치까지 하락한 밸류에이션. 1차 타켓 PBR 1배

BUY, TP 8만원을 유지한다. 주가는 과거 저점과 유사한 수준(5만원 전후)이나, Valuation은 역사적 최저
치인 12M Fwd PBR 0.68배다. 2014년, 2020년 유가 급락기에도 PBR 1배가 마지노선이었다는 점을 감안

하면 1) 전기차 침투율 확대에 따른 구조적 업황 부진 우려 2) 부채 확대, 배당 축소를 동반한 대규모 투
자인 샤힌PJ에 대한 우려 모두를 반영한 De-rating 상태다. 하지만, ① 트럼프의 정책이 최근 전기차 세

액공제 조기 폐지에 따른 내연기관의 생명 연장, IRA 세액공제 45Q/45Z 기존 대로 유지, EPA 화력발전
소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철폐 추진 등으로 전통 에너지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 ②

현 석유화학 시황에서도 샤힌PJ는 유의미한 실적 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5년 간 이뤄
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는 머지 않았다. 2025년 영업이익 5.7천억에서 2026년 1.5조원으로 YoY

+163% 대폭 증익되며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다. 수 십년 간 Bottom을 지지했던 PBR 1배인 약 8만원이
이제는 1차 목표주가다. 섹터 Top-Pick 제시한다.





삼기에너지솔루션즈
북미 투자의 결실이 돌아오다
[출처] 신한투자증권 최승환 애널리스트
북미법인 선제적 투자, 매출 확대 낙수효과로

삼기에너지솔루션즈 별도부문은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을 보호하는 필수 부품인 엔드플레이트를
LGES향으로 대부분 납품. 해당 분야는 빠른 고객확장에도 불구 Chasm으로 어려웠으나, 2027년 성장 재

개 전망. 2025년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북미 법인. 2022년 선제적 투자했던 북미 현지생산 법인이 트럼

https://bbs2.shinhansec.com/board/message/file.pdf.do?attachmentId=335852
https://bbs2.shinhansec.com/board/message/file.pdf.do?attachmentId=335852


프 보호무역 강화 속 빠르게 성장하며 전사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상장 이후 부진했던 주가의 턴어라운

드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
    

북미 생산법인이 성장의 핵심 축
삼기에너지솔루션즈는 모회사 삼기와 JV(66:34)로 2022년 북미 현지에 선제적 생산법인 투자 단행, 총

1.3억달러 투자(지분 0.7억달러, 현지 차입 0.6억달러). 최근 보호무역 강화로 북미 현지 생산 확대 추세.
북미 법인이 영위하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은 특히 현지 업체가 희소하여 효용가치가 높음 북미법인 매

출액 2024년 101억원 달성. 올해는 1Q25에만 135억원, 연간으로 550억원 전망. 북미법인 당기손익은
2024년 -145억원에서 1Q25 -5억원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연간 당기손익 소폭 흑자 기대. 현재까지 내연

기관 관련 부품을 수주해 왔으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주도 확대 추세. 북미법인 2027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영업이익률 7% 달성 전망

    
Valuation & Risk: 2025년 흑자전환 기대

2025년 매출액 1,348억원(+36.5% YoY), 영업이익 35억원(흑자전환) 전망. 별도 매출은 전년과 유사하나,
북미법인 매출액이 전년대비 445% 성장하며 전사 매출성장을 견인. 별도 매출은 Chasm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메이저들의 현지 JV 발주 확대에 힘입어 2027년부터는 매출 성장세 회복 기대 



신세계푸드
수익성 개선으로 체질 개선 증명
[출처] DS투자증권  장지혜 애널리스트

1Q25Re: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매출 부진에도 이익 성장
신세계푸드의 1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액 3,586억원(-6% YoY), 영업이익 79억원(+70% YoY, OPM 2.2%)

으로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별도 실적은 매출액 3,537억원(-7% YoY)으로 제조서비스 1,348억원
(-5%), 매입유통 2,147억원(-8%), 기타 42억원(+39%)을 기록했다. 수익이 저조한 단체급식 사업장 정리,

저수익 B2C 채널 축소, 비효율 외식 사업장 철수 및 직영점포 전환, 전년도 수입과일 판매 호조에 따른
기저 부담이 작용하며 매출은 감소했으나 판촉비 통제와 고마진 채널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

났다. 동사의 연결 판관비율은 1Q24 15%→1Q25 14.7%로 하락했고 영업이익률은 1.2%→2.2%로 상승했
다.

    
2분기~하반기도 실적 성장 기조 이어질 전망

신세계푸드의 25년 실적은 연결 매출액 1.47조원(-4% YoY), 영업이익 342억원(+65% YoY, OPM 2.3%)으
로 수익성 개선을 지속할 전망이다. 1분기에 이어 저수익 매출처 축소로 외형은 감소해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동사는 마진이 높은 단체급식 사업장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있고 노브랜드버거 2.0(NBB
2.0) 모델을 통해 외식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다. NBB 2.0 전략은 기존 출점 비용의 60% 수준으로 창업이

가능한 15평 규모의 소형 콤팩트 매장을 배달과 포장 비중이 높은 지역에 출점해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
이다. 또한 동사는 가성비 신메뉴를 출시하고 재료 품질 개선으로 2030년까지 버거 Top3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브랜드버거 프랜차이즈 성장에 따른 동사의 식재료 공급 확대 등 사업 시너지 효과
가 기대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만원 유지

신세계푸드에 대해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M Fwd EPS에 목
표배수 10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동사는 부진한 내수 소비 환경과 인플레이션 부담 속에서 비용 통제와

https://www.ds-sec.co.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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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익 사업장 축소, 제조 역량을 강화하며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실적 성장 모멘텀만으로

도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작지만 숨은 강자
[출처] 상상인증권 김혜미 애널리스트
전방 산업 팽창에 따른 수혜 지속될 전망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미용기기 등 다양한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을 검증
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기존에는 피부 적용 제품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했으

나, 최근에는 의약품을 제외한 전반적인 헬스케어 소비재로 시험 범위를 확대하며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https://www.sangsanginib.com/research/enterpriseReport/enterpriseReportDetail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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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국내 인디브랜드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K-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으며, 진출 지역의 다변화와 함께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연관 산업으로의 확장이 동사에 추
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거래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들의

지속적인 진입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고객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에 힘입어 영문 보고서 작성(23년 1,050건 → 24년 1,450건), FDA 등

록 대행 등 해외 사업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가시화되고 있는 역대 최대 실적 전망
동사는 1Q25 연결 매출액 65억원(yoy +54%), 영업이익 19억원(yoy +192%)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2025년 연간 목표는 매출액 240억원(yoy +35%), 영업이익률 30% 수준으
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 유사업체의 증가로 과거 대비 경쟁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동사의

오랜 업력과 다양한 국내외 거래처를 기반으로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 이를 활용한 카테고리 확장성
등은 차별화 강점이다. 현재 총 capa 340억원(여의도 + 부평 센터 합산 기준)을 확보해 증가하는 수주

잔고에 대응 가능하며, 올해 자회사(케이오니리카)의 BEP 달성 역시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
망이다. 시가총액에 준하는 충분한 현금 보유(1Q25 707억원)와 당기순이익을 감안한 낮은 밸류에이션

(25E PER 8배)이 매력적이며, 향후 해외 M&A 가능성 또한 열려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실리콘투
판을 바꾸는 유통사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글로벌 전선 장악 중, 질주는 시작됐다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는 49,000원을 유지한다. 실리콘투는 2025년 1분기를 기점으로 글
로벌 주요 시장에서 전략적 입지를 빠르게 확장하며, 유럽, 중동, 북미 3대 축 중심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은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하며 지역 비중 1위로 부상하였고, 유럽 대형 리테

https://www.myasset.com/myasset/research/rs_list/rs_view.cmd?cd006=&cd007=RE01&cd008=&searchKeyGubun=&keyword=&jongMok_keyword=&keyword_in=&startCalendar=&endCalendar=&pgCnt=&page=1&SEQ=2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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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와의 직거래 확대, 폴란드 물류창고, CPNP 인증 대응 등을 통해 구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중동은 아랍에미리트를 거점으로 물류 인프라와 자회사를 기반으로 한 직접 수출 체계를 갖추며 본격적
인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미(멕시코) 및 러시아(CIS) 시장으로의 단계적 확장을 추진할 계

획이다. 미국은 관세 절감형 유통 구조와 MBX(미미박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대형 리테일러 진입으로
회복 국면에 있으며, B2B·오프라인 중심 전략으로 재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신규 브랜드의 급부

상과 다변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 기반의 안정적 유통 구조, 우위의 교섭력을 통한 마진 방어 역량도 동
사의 중장기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반기 전망: 매출은 올라갔다, 이젠 마진이 움직인다

실리콘투는 2025년 연간 가이던스로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800억 원, GPM 30% 이상을 제시하고 있
으며, 이는 1분기 실적을 보수적으로 연 환산한 수준으로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한 최소 기준선으로

해석된다. 2분기 들어서도 유럽과 중동의 매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시장 역시 MBX 브랜드 공
급 본격화와 주요 리테일러 입점 효과에 따라 점진적인 반등세가 관측된다. 한편, 1분기부터 시작된 판

관비 통제, 물류비 절감, 수수료 축소 등 운영 효율화 노력은 연간 수익성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GPM은 현재의 31.6% 수준을 단기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리콘투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전제로 판매단가 인상, 마진 중심 전략으로의 전환도 병행할 계획이며, 이러한 수익성 방어와 성장 기반
의 균형 전략은 장기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KCC
순이익 급증으로 재평가를 받을 시점
[출처] IBK투자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삼성물산 및 HD한국조선해양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금융수익 급등 전망

지난 3월 말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는 바이오부문의 수익성 방
어, 배당 증가, 지분 매각 이익 등으로 세전이익이 분기 최대치를 기록하며 실적 호조를 나타낸 데 기인

한다. 또한,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인적분할 결정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에 따른 NAV(순자산가치) 증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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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한편, KCC는 삼성물산 지분 10.01%(약 1,7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삼성물산 주가 변동은 동사의 영업외단 금융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삼성물산 주가가 올해 6
월 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분기 금융수익이 4,000억 원 이상 증가하며 순이익에서 어닝 서

프라이즈가 예상된다. 또한, 동사의 외화순부채는 달러 기준 약 15억 달러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점
대비 하락함에 따라 외화환산손익 개선으로 추가적인 순이익 향상이 전망된다.

더불어, 보수적 추정을 위해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HD한국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이 3월 말 이후 6조
원 이상 증가했다. 동사의 HD현대조선해양 지분율 약 3.91%를 고려할 때, 금융수익이 2,000억 원 이상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재무구조 개선세 지속
동사는 올해 주요 보유 토지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완료했다. 토지 재평가 차익은 1.2조

원, 투자부동산 재평가 차익은 3,000억 원으로,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감안해 자본이 약 1조 원 이상 증가
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작년 4분기 160%에서 올해 1분기 141%로 감소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었

다. 또한, 동사는 작년 말 4억 달러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며 전체 인수금융의 25%를 상환 완료했고, 이
를 통해 연간 약 400~5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올해에도 금융자산을 활용해 비슷한 규모의 차

입금을 상환하며 이자비용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차입구조를 장기화
하며 유동성을 확대했다. 재작년 단기 차입금은 2.1조 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40% 수준이었으나, 차입구

조 장기화를 통해 올해 1분기에는 약 28%로 감소했다.
    

    






